
5.17 (울산),    5.24 (여수) 

1단계 사전할당 주요이슈 분석 및

배출권 파생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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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은 3,456,273톤으로 25%



석유화학은 2,780,449톤으로 23%



석유화학은 100,758,749톤으로 18%



석유화학은 4,499,794톤으로 10%



석유화학은 4,849,830톤으로 40%





- 공장 내 시설 가동을 중단했다가 재가동한 경우 해당 시설은 신규·증설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온실가스(탄소) 배
출권을 추가로 할당해선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는 4일 “중단됐다가 재가동된 성신양회의 공장 시설에 대해 추가로 내려진 온
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불복해환경부가제기한항소를기각했다.

- 삼표시멘트 등은 “성신양회는 6개의 공장 중 5개 공장의 소성로(시멘트 직전 상태인 클링커를 제조하는 시설)가
배출권 할당량 대상”이라며 “이중 1·2호 소성로는 1998년부터 운영돼온 시설로 잠시 가동이 중단됐다가 배출권
할당제 시행 이후 가동이 재개됐는데 환경부는 새로 건설된 신규시설로 보고 할당량을 추가해줬다”고 주장했다.

- 반면 환경부는 “가동이 중단됐다가 나중에 재가동되는 시설을 신규시설이 아닌 지속가동시설로 보면 해당 시설
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0이 돼 배출권을 전혀 할당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반박했다. 

- 1심 법원은 삼표시멘트 등의 주장을 인정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재판부는 “온실가스 할당지침 상 신설은 생산활동을 위해 기존시설과 독립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활동을 하는 시
설을 ‘물리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물리적 추가가 없이 재가동을 이유로 신설의 일종으로 판
단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할당지침은 신규·증설 시설과 재가동 시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므로 재가동된 시설을 신설에 해당한다고 봐 내려진 할당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ZEGTCI6U

"공장시설 중단했다가 재가동한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할당 불가“

삼표 등 시멘트업계 "성신양회 배출권 할당 과다"환경부 "재가동 시설 신규시설로 보고 할당 추가"
고법, 재가동 시설 신규 시설로 볼수없다고 판결 환경부의 1심 불복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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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off Pay off

Price Price

수익

손실

수익

손실

현물 보유
Pay off

현물 매도
Pay off

가격이 상승하면
손실 증가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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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off Pay off

Price Price

수익

손실

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라
손실 증가

수익

손실

배출권 부족
Pay off

배출권 부족
Pay off

선물 매수의
Pay off

전 가격대에서
손실 확정





















구분 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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